
요약
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 가운데서             ( 년 월 일 주일 설교2023 7 2 ) 제 주27

사도행전 27:14-26

  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사할 물건과 죄수들 그리고 , . 
로마 군인들을 실은 큰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. 
그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.(14-20 ) 
되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배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다? . . 
모두 폭풍을 견디고 이겨 안전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. ? 
   이 배에 위기 한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.  
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할지,  
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 

첫째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합니다, .  
오늘 본문 사도행전 장 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   27 23 , ‘

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’ . ‘ , 
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가 아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’ , ‘ ’ . 
의도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‘ ’ ‘ ’  
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. 
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처지이지만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   , 

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속했다 내 안에 . “ . 
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. . . .”  
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
여기서 섬기다 로 번역된 라트리오 라는 헬라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 ‘ ’ ‘ ’ ‘ , ’ . 

이것은 또한 종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예배, . , 
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. 
많이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. 
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. 

둘째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, . 
  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이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. ‘  
서서 말하되 행 풍랑 이는 두려운 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 옆에서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’( 27:23) , 
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일간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광풍이 . 
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선주와 사공들은 짐들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. 
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오래 먹지 못한 상태로 수일을 지났습니다. . 
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바울은 더욱    , , , , 

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갈 길을 알려주고 소망을. , ,  
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한 가운데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필요합니다. . 
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나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20 , . 

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고, . , , 
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, , . 
 
셋째 위기의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더욱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, . 
사도 바울은 온통 혼돈뿐인 위기 앞에서도 사명을 따라 갔습니다 이 사명은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이    . , 

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장 절을 보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로마에서도 . 27 24 . ‘ ’ 
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. , 
중요합니다 삶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왜 이토록 수고하는가. . ‘ ? 
왜 이토록 고통 받아야 하는가 등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 의욕도 잃어버립니다?’ . 
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가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하고 편하지    . 

못해도 즐겁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. 
주십니다 사명에 살면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가장 위대. . 
하고 거룩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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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송

이번 주 외울 말씀

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‘ . 
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오
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장 절 ’ ( 22 2~3 )

통독

이번 주 성경 통독 

월7/3( ) 화7/4( ) 수7/5( ) 목7/6( ) 금7/7( ) 토7/8( ) 주일7/9( )

시76-78 시79-86 시87-90 시91-98 시99-104 시105-107 시108-115

QT

이번 주 말씀QT 

월7/3( ) 화7/4( ) 수7/5( ) 목7/6( ) 금7/7( ) 토7/8( ) 주일7/9( )

행7:1-16 행7:17-50 행7:51-8:1 행8:2-13 행8:14-25 행8:26-40 행9:1-9

나눔 목장 나눔 문제

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1. .

하나님의 눈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해 보세요2. . 

더욱 말씀을 귀기울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3. .

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4.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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